






















































김 혜 아 
고려대 생명과학과

부산 부산센텀여고 졸

Xi story Honors

■ 효율적인 시간 관리 전략을 세우자!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나는 시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오답 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고3 때 

처음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처음 시험장에서 변수나 시간 압박, 문제 난이도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시간 

압박이랑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비하려면 시험지 운영이 

정말 중요하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려운 문제도 

여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야. 

이를 위해 나는 유튜브를 참고해 나에게 맞는 시험지 운영 

방식을 만들었어. 나는 듣기를 먼저 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며, 독해 문제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푸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곤 했어. 헷갈리는 문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특히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게 좋더라. 

오답 체크는 헷갈렸던 선지를 다시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설지를 참고하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잘 세울 수 있었어. 

■ 활용과 연결을 이용한 암기법!

영어에서 암기법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단어와 

문법은 좀 외워야 해. 문법은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해서 

동사의 형식이나 적용 방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 하지만 

결국에는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 같은 경우는 단어를 

억지로 외우는 게 힘들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면서 외웠어.  

예를 들어, such와 too를 쓸 때 어순을 이렇게 외웠지. 

‘such a 형 명’, ‘so 형 a 명.’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 예시를 통해 적용하는 게 좋더라고. 단어는 

어원이나 느낌으로 외웠는데, withdraw처럼 draw의 의미를 

통해 '끌어내서 철회한다'고 연결 지어서 기억하려고 했어. 

그래서 무작정 외우기보단 문맥으로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물론 필수 어휘는 꼭 알아두면 좋고, 

스펠링도 중요해. 내신에서는 서술형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의 스펠링을 잘 외워야 해. 예를 들어, separate는 

‘세파라테’라고 외우면 도움이 됐어. 이런 식으로 스펠링도 

신경 쓰면 문제 풀이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 자이스토리로 어법부터 어휘까지!

어법·어휘는 영어 공부의 기본인데, 나는 1, 2학년 때 

자이스토리 교재를 많이 썼어. 어법은 문제를 많이 풀며 기본 

내용을 익혔고, 개념을 정리한 후에 주관식 문제로 스스로 

점검했어. 내가 어휘에 특히 약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아닐 

때도 꾸준히 문제를 풀며 감을 유지했지. 어법 문제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관련 단어도 함께 공부하는 게 좋아. 

어법·어휘 문제들을 이틀 간격으로 모의고사처럼 풀고, 

다음 날 자이스토리 교재로 복습하면서 특정 유형에 집중했지. 

그리고 부족한 유형의 문제들을 골라서 풀었고, 틀린 

문제들은 소거법으로 정리했어. 

헷갈린 단어들은 체크한 후에 자이스토리 휴대용 단어장을 

통해 암기했어. 자이스토리는 해설지가 꼼꼼해서 내신 

대비에도 정말 유용했어. 

■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정신!

멘탈 관리는 시험장에서 변수나 시간 압박, 문제 난이도 

같은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해. 그래서 나는 3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고, 

가채점표 작성이나 수험표를 놓고 실제 시험처럼 준비했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무시하는 법도 

익혔지. 또, 시간 압박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려면 시험지 

운영을 잘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난이도가 높아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특히 자이스토리 교재는 내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 고3 초반과 고2 겨울방학 때 많은 도움이 됐어. 

기출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매일 유형별로 공부할 수 있거든. 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 

그리고 단순한 해설뿐만 아니라 틀린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해 

줘서 영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 

나는 자이스토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수험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만큼 자이스토리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책이라는 말이지!

My Story Xi Story  [영어 어법·어휘 완성]  

•자이스토리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해설편 뒷페이지, 홈페이지 참조)

“어법은 이렇게 외웠지.

such a 형 명, so 형 a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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